
2018 울산 북구의 책
「닭  다섯  마리가 필요한  가족」

선  포  식

2018. 5. 8.(화) 16:00(식전공연 15:45)

북구청 2층 대회의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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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순서

15:30~18:00 150′ •독서릴레이 신청자 도서배부

15:45~16:00 15′ •축하 공연 공연 팀

16:00~16:03 3′ •내빈소개 사회자

16:03~16:05 2′ •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

16:05~16:09 4′ •울산 북구의 책 선정 경과보고 북구의 책 추진위원장

16:09~16:11 2′ •울산 북구의 책 선언문 낭독 구청장

16:11~16:15 4′ •인사말씀 구청장

16:15~16:19 4′ •축사 의장 등

16:24~16:28 4′
•독서릴레이팀 도서전달식

※ 기념촬영

구청장ㆍ의장ㆍ
책 추진위원장ㆍ

대표주자(12)

16:28~16:30 2′ •작가 소개 사회자

16:30~17:30 60′ •작가 강연(박현숙) 작가

17:30~17:40 10′ •작가와의 대화 작가, 독자

17:40~17:41 1′ •폐회 사회자

17:41~18:00 19′ •기념촬영 및 작가 사인회 작가, 독자

16:19~16:24 5′
•도서 기증식(농소농협↔작은도서관)

※ 기념촬영

구청장ㆍ
농소농협조합장ㆍ

작은도서관장

식전
행사

선

포

식

작가와의
만남

폐회

• 식전행사 : 독서릴레이 신청자 도서배부, 축하 공연

• 선  포  식 : 경과보고, 선언문 낭독, 도서 기증식,

독서릴레이팀 대표주자 도서전달

※ 기증기관 : 농소농협

• 작가와의 만남 : 작가 강연, 작가와의 대화, 기념 촬영 등

시 간 계 획 행 사 내 용 비 고

한권의책으로 소통하는울산북구



2018 울산 북구의 책

『닭 다섯 마리가 필요한 가족』은 1970년대, 

새마을운동과 산업화로 변화하는 시골과 도시의 모습이 작품 전반에 

깔려 있어 심화된 사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

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난 엄마. 

엄마 없는 빈자리는 홍이, 연이, 걸이 삼 남매에게 무척 크기만 합니다.

한겨울에 밥하고 빨래하랴 손이 부르튼 연이, 

고기 구경하기가 힘들어 고기 대신 산에서 메추리알을 가져온 홍이, 

돈 없는 집안 형편을 알기에 속마음을 감추는 걸이는 지지리 가난하고 

불편한 것투성이였던 1970년대 농촌 아이들의 삶과 고민을 만나보세요. 

「닭  다섯  마리가 필요한  가족」

[박현숙]

▶▶▶박현숙(아동작가)

경원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, 연세대학교에서 문화학협동과정을 수료 했다. 지난 세월 여성학회
연구 및 총무 간사, 여성사전시관 교육 및 홍보 팀장, (사)여성문화예술기획 간사를 역임하였으며, 현재 하자센터
(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) 학습생태계 팀장을 맡고 있다. 주요 논문으로는 1990년대 신세대 여성들의 반란
비혼여성 농촌이주 사례를 중심으로(2011년), 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(2014년)가 있다.

•주요 저서 
- 『수상한 아파트』, 『어느 날 목욕탕에서』, 『할머니가 사라졌다』 등 

100여권의 동화 및 청소년 소설 집필

•수상 내역  
- 2014년 제1회 산림문학상
- 2012년 제3회 농촌문학상
- 2010년 제1회 살림어린이문학상 대상
- 2006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당선

OECD 국가 중 이혼율 2위,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, 1인 세대 및 비혼 세대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관이 많이
흐트러진 요즘세대. 

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산업화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인 홍이네 삼 남매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
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, 따뜻한 한편의 동화로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8
북구의 책으로 선정함.

책 이야기

작가 이야기

2018 울산 북구의 책 선정이유


